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사용하던 전형적인 기도문입니다. 참된 믿음

은 비나 눈같은 환경과 처지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표현이지요. 미국에 처음 와서 정착한 

버지니아에서 겨울을 지내며 눈 때문에 예배를 취소하고, 더군다나 지역방송에서 취소 광

고까지 하는 것이 얼마나 생소했는지 모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를 귀가 따갑게 들

어왔던 저로서는 문화충격이었지요. 여전히 한인교회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신앙을 선호

합니다. 헤브론 부임 후 들었던 자부심 중의 하나는 헤브론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문 닫

는 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은 어느 누구의 의견과 주장으로 바꿀 수 없었던 이 문화를 단숨에 바꾸

어 놓았습니다. 눈,비도 막을 수 없었던 한인들의 예배모임 안내에 감히 "감기증상이나 발

열이 있으신 분… 방문하신 분들은 참석을 자제해 주시길"이라는 협조사항을 내었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요. 옛날에는 열이 펄펄 나도 교회에 출석하면 "믿음 좋고 본받아야 

할 분"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눈치없고 이기적이고 상식없는 민폐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예배를 온라인으로 돌리고, 집회와 모임을 취소하는 것이 상식과 교양이고 사회기여라고 

이해하는 듯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볼 수도, 올바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피조물의 한계이고 

죄인들의 무능력이지요. 이번 사태 앞에 다양한 주관적 반응들과 극단적 해석들이 쏟아집

니다. 일일이 답변할 수도 없습니다. 당회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주시하며 대처할 것이고, 

동시에 교회가 올바른 해석과 처신을 하고 있는지 깨어있으려고 합니다. 우한의 성도들은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 날마다 모여 기도와 말씀에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뜩 움츠

린 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생명같은 마스크를 복음과 함께 나눠주고 있다고 합

니다. 참 묘한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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